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크다
산자부 , 미국의 이라크 공격 대비 국내산업 파장 종합대책 준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6일 현지에서 거래된 Dubai유 11월물 가격은 배럴당 26.88달러로 전날보다 0.68

달러 상승했다.

또 북해산 Brent유 9월물은 전날보다 0.77달러 오른 28.55달러에 거래됐으며,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10월

물도 배럴당 29.55달러로 0.53달러 상승했다.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는 9월6일 국제유가 상승이 미극-영국 공군의 이라크 공군기지 공습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등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인식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자부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가 Dubai유 기준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 이상 급등하더라도

곧 25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

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석유비축분을 최소 38일분에서 최소 41일분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석유공사와 일일 점검체

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지 상무관으로부터도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해외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9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 필요하면 비상 석유수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가

격급등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만일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1990년 걸프전 때도 전쟁발발 직후 오히려 유가가 안정된 것처럼 2002년에도 불안감에 따른 심리

적 상승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가상승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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